
저어새를
낚시쓰레기로부터 
구해 주세요

http://cafe.daum.net/WNKorea



만든 사람들: 

한국물새네트워크 •http://cafe.daum.net/WNKorea•E-mail: WNkorea@daum.net•Tel: 02-734-0678

한반도는 수 백만 마리의 많은 물새가 도래하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이동경로랍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히 사라져버린 원앙사촌처럼, 우리에게 친숙했던 따오기, 두루미, 저어새, 황새, 뜸부기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갯벌을 매립해 버리거나 부주의로 버려지는 각종 오염물질 등,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물새네트워크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 사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명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오션 •www.osean.net •E-mail: loveseakorea@empas.com •Tel: 055-649-5224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국토해양부 등록)입니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 단체이면서 

해양쓰레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기관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환경과 생물 보호 단체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액과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하였습니다. 

소중한 사진을 제공해 주신 지남준, 박종우, 김영준, 여광영, 장기혁, 야마시로 히로아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어번역을 해 주신 박정원님, 영문 감수를 해 주신 제시 블랙리지와 니쓰 허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용방법 : 이기섭, 홍선욱, 시지훈, 장용창, 이종명 (2014) 저어새를 낚시쓰레기로부터 구해주세요. 

(사)한국물새네트워크·(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시디자인, 12pp.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요?

생명을 낚아채는 도구인가요?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멸종하는 생물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기섭

2013년 10월 서해안 저어새 번식지에서 

행동이 어색한 저어새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에 낚싯바늘이 꽂히고 

다리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줄을 풀려고 몸부림칠수록 다리는 엉키고, 

뱃가죽이 찢어져 피가 선명합니다. 

걸을 수 없어 날아보지만 착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젊은 암컷인데... 

다른 친구들은 월동지로 날아갔지만 떠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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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서해안에서 납추를 목에 걸고 있는 채 발견된 저어새입니다. 

자세히 보니 목에 두 개의 바늘이 꽂혀 있고 움직일 때마다 무거운 납 때문에 

목가죽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를 관찰하던 분들에게 발견되어 어렵게 수술을 받고 

한 달 반만에 야생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월동지로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 엑스선 사진과 수술로 뽑아 낸 낚싯바늘입니다. 

망둥어 낚시 때 사용하는 것으로 원투(멀리 던지는 릴낚시) 

방식의 낚시를 하기 때문에 납추와 바늘이 쉽게 떨어집니다. 

갯벌 곳곳에 숨어 보이지 않는 낚싯바늘, 납추, 낚싯줄은 

저어새에게 지뢰나 다름없습니다.

 박종우

 김영준

2010년 5월 서해안 저어새 번식지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던 수컷입니다.  
 

1년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낚싯바늘이 목에 꽂히고 

낚싯줄에 목가죽이 벗겨지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저어새에게 고향 땅은... 참혹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고향...
우린 어디서 살라는 거죠?

 장기혁

제발 

상처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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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태어나서 

다리에 가락지를 단 저어새가  2011년 3월 

월동하러 떠났던 일본의 남서쪽 오끼나와에서 

부리에 낚싯줄이 감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넓적한 부리 중간에 걸린 낚싯줄 뭉치를 

자세히 보니 몸에 바늘도 꽂혔습니다. 

철새 관찰하는 분들이 낚싯줄, 바늘을 제거해 

살려보냈는데, 2013년 6월에 다시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무사히 지내기를 빕니다.

저어새의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저어새는 넓적한 부리를 갯벌에 박고 좌우로 휘휘 저어 

먹이를 잡기 때문에 ‘저어’새라고 부릅니다.

10초 동안 평균 4미터를 걸어가면서 16번 부리를 휘젓습니다(Swennen & Yu, 2005). 

저어새는 갯벌이나 하구의 얕은 물 속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잡는 데 천재적입니다. 

야간에 먹이가 보이지 않아도 부리를 좌우로 휘저어 부리의 촉감으로 잡는 독특한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부리의 모양이 숟가락처럼 진화했고, 부리 가장자리는 입술처럼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하나의 먹이를 콕 찍어 잡는 새들과 달리,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 

넓적한 부리를 흔들어 바닥의 먹이들(물고기·새우류 등)을 띄워 잡습니다(Hoyo et al., 1992).

백로나 왜가리가 저어새의 뒤를 따라다니며 쉽게 먹이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뻘에 낚시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 다른 새들에 비해 

낚싯줄이나 바늘에 걸리기 쉬운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Yamashiro Hiroaki

 Yamashiro Hiroaki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저어새의 부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수심이 낮고, 

겨울철이 지나 봄이 되면 먹이원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어새들이 새끼를 키우기에 최고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저어새가 태어나 자라는 고향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저어새는 황해를 중심으로 수만년 동안 널리 번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50년 동안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지금은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BirdLife International, 2012). 

저어새를

낚시쓰레기로부터 

구해 주세요

제발 

상처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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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천여마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커플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운 다음 

일본, 대만, 중국 남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구 상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추억 속의 동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새끼를 잘 키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양쓰레기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총 45건, 

21종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건이 조류 피해였고, 이 중 33마리의 새들이 낚시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낚싯바늘을 삼키거나 이것에 걸려 입는 

피해가 가장 많았고 납추를 삼킨 경우 납중독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장용창 등, 2012; Hong et al., 2013

하. 괭이갈매기_  여광영 

낚싯바늘을 삼키고, 날개에 바늘이 꽂혀 죽음

상. 천연기념물 큰고니_  김영준 

납추와 낚시부품을 삼키고 납중독으로 죽음

고향은 
살기 좋은 곳

이어야 합니다

낚시쓰레기는 저어새 뿐 아니라 

다른 바다생물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해오라기_  지남준   

낚싯줄에 목졸려 죽음

다른 
친구들도 
죽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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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지

번식지

대한민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중국



		

낚싯줄에 걸린 새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방법

1. 당황하지 마세요.

2. 낚싯줄을 잘라버리지 말고 천천히 줄을 당겨 새를 가까이 건져 내세요.

3. 뜰채 등으로 새를 잡고, 놀라 발버둥치지 않도록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려 주세요.

4. 지자체 환경과나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에 연락해서 지시에 따릅니다.

5.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생물피해 게시판’(www.osean.net)에 사진과 상황을 등록해주세요. 

1. 새들이 많은 곳에서 원투낚시, 갯골낚시, 망둥어낚시 안하기

	 철새, 야생동물의 서식지 근처에서는 끊어진 낚싯바늘, 낚싯줄 등이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2. 구조물이 많아 납추, 낚싯줄 등이 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 낚시 안하기

	 구조물에 걸려서 끊어진 납추, 낚싯줄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사용한 낚시 용품,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오기 

	 미끼나 물고기가 걸린 낚싯바늘을 방치하면 야생동물들이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낚시 도구를 버리는 행위는 낚시관리법(제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납추 대신 친환경 추를 사용하기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납추를 먹고 중독으로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대안 추를 사용합시다. 

	 납추는 낚시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5. 해변 청소 활동에 참여하기 

	 5월 바다의 날, 6월 환경의 날, 9월 국제연안정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직접 낚시 동호인들과 청소행사를 개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www.osean.net)에서 행사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6. 야생동물 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후원하기 

	 네이버 해피빈(happylog.naver.com/osean.do), 힘내요(himneyo.com) 등 

	 자기 돈 안들이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저어새 해양쓰레기 피해 영향 실태 정밀 조사 

어떤 쓰레기에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파악하여 

저어새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낚시 쓰레기 방지 법정 교육 및 낚시인 홍보 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여 

낚시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야생동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낚시인들이 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해야 합니다.    

3. 주요 번식지 인근 낚시 통제 구역 지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낚시 어구 탈락 방지 대책 마련

낚시 어구 탈락 원인 분석과 야생동물 피해 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대안 어구 개발,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캠페인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  

5.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과 계몽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할 일정부에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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